
원칙이라 나는 이제 9시 3 0분
에 대구로 출발해 서울행 야간
열차를 타기 위해 떠나야 한
다. 내일 아침 서울에 도착해
서 광화문광장에가 독재의 총
탄에 피를뿜고 스러져간친구
들에게 승리를 보고하기 위해
서다. 나는 광화문광장을 떠나
올 때 4ㆍ1 9정신을 계승하여
김시현선생을 국회로 보내 새
로운 우리 민주공화국의 영도
자가 되게하겠다는약속을 하
였다. 그래서 이제 밤차로 올
라가 새벽에 서울역에 내려서
는 광화문광장으로 직행해 그
약속을 지켰다고 보고할 것이
다. 그런데 나는 지금 발길이
무겁고 눈앞이 어지럽다. 친구
들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보고
한 것이 거짓이 될 경우 나는
살아남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
다’하는 허두로 시작하여 혼
신의열변을토했다.
그러나 그날밤 신순범은 말
대로 대구로 가 서울행 야간열
차를 탄 것이 아니었다. 안동
시내의 한 여관방에들어가 박
혀 이튿날 7월 3 0일 개표가 진
행되는 동안 꼼짝도 않고 그
결과를 지켜보았다. 개표는 중
간발표 때마다엎치락뒤치락하
여 손에 땀을 쥐게 했다. 최종
개표 결과 기호 1 1번 김시현
후보가 1위로 당선되었다. 차
점자와 표차는 2 0 1표였다. 안
동시내 지역에서는 김시현 후
보가 압도적이었다. 면동 지역
에서는 김충섭 후보가 훨씬 우
세하였다. 시내 지역의 몰표가

이를가까스로누른것이었다.
이때 당선을 거의 기정사실
로 알다가 역전패한김충섭 후
보는다시 국회의원이되지못
했다. 후일 신순범을 만나게
되어서는 당시의 낙선이 바로
당신 때문이었다는 원망을 잊
지 못하더라는것이었다.
그렇게 극적으로 당선된 김
시현은 7 8세의 최고령 당선자
로서 5대 국회의 민의원 개원
회의에서 임시의장이 되는 등
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. 그
러나 한 해를 다 채우지 못하
고 5ㆍ1 6정변이 일어나 국회가
다시 해산되고 조반석죽이 어
려운 곤궁으로 떨어졌다. 쌀장
사와고추장사등으로 번 재산
을 선거비용을 바친 김명학에
게도 혹독한 반대급부가 돌아
갔다. 완전 거덜이 난 그에게
가족과 친척의 칭원과 박대가
집중되었던 것이다. 살길이 없
게 된 김명학은때로 서울집으
로 김시현을찾아와 무슨 대책
이 이리도 없느냐고 책망하며
방에 드러누워 몸을 부리기도
하였다. 그럴 때면 김시현이
맨 소주따위를 마시고 감정제
어를못하며 낙루하는것을그
손녀 김영방金英芳이 어린 나
이에목격했다하였다.
그야 어쨌든 신순범의 안동
에서의 명연설은 두고두고 안
동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었
다. 그로부터 4 0여년이 지난
2 0 0 0년대초에 안동에서 3선을
한 국회의원 권오을權五乙의
재선출마시 신순범이그 찬조
연사로 안동에 가 선거연설을
해 주게 되었다. 이때 안동지

역에서 많은노인이 그를알아
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오더라
는 것이었다. 이때 권오을이
자기 선거의 찬조연사로 신순
범을 초빙한 것이 안동지역에
이때까지도 그의 성망이 남아
있음을 증명하는 바였거니와,
신순범은 이같은 안동지역을
자기의 정치적 입문지로서 잊
을 수 없는 곳이라 꼽고 있었
다.
4ㆍ1 9전후의 신순범은 제대
로 차려입고 다닐 옷 한 벌이
없고 신발도 구두 한 켤레가
없는 흰 고무신 차림이었다.
그러한 그가 7ㆍ2 9선거로 김시
현이당선되자그 비서로 근무
하게 되었다. 어느날 김시현이
물었다.
“신동지, 30이 닥치는데 미
혼이니 장가를들어야 하지 않
겠소?”
“예, 그렇긴합니다만…”
“저기, 저 아이가 어떻소?
내 보기엔착실하고한데…”
김시현 선거 캠프의 자원봉
사 운동원 가운데는몇몇미혼
여성도 있었다. 그들은 김시현
의 옥바라지를위해 책을파는
김봉년을돕기도 하는등 뜻이
있는 여성이었다. 이때 신순범
은 그 가운데 권영자權英子라
는 여자에게마음이 있어장차
장래를 걸어볼까 혼자 생각하
고 있던중인데 김시현이먼저
말을꺼내 한 사람을 추천하며
안동장安東張씨로서집안도서
로 혼인할만하니 어떠냐고 권
유하는 것이었다. 이때의 형세
로 신순범이 김시현을 집안의
존장으로 친다면 아버지나 할

아버지 같은지라 감히 아니하
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
러겠노라 무릎을 꿇었다. 이것
이‘단 한번 선생님한테 잘못
무릎을 꿇은 일’이라 우스갯소
리를 하는 신순범은 5 0년이나
지난 오늘 어떻게든지 당시의
그 권영자를언제라도한번 만
나고 가야겠다면서 권씨의 문
중일을 보고 있는필자에게 수
소문을부탁하기도하였다.
1 0개월 정도 비서로서 김시
현을 모시고 지냈던 신순범은
그 부인 권애라와도자주만나
게 되었고 여러 이야기를들은
바를필자에게말해주었다.
우선 김시현은 변증법적인
파괴와 혁명에만 몰두하는 사
회주의자가 아니다. 다만 극우
가 아닐 뿐 독재를 단호히 배
격하는, 자유민주주의와 자주
민족주의의 수호자이다. 4ㆍ1 9
후 2공화국의 국회에 대해서
타기할만큼부정적이었던것도
그 안에 잡초가 너무 많이 섞
여 들어왔다는데서 기인한 것
이지 국회와 국체자체를 부정
한 것은아니었다.
3ㆍ1운동 후 서대문형무소에
수감되었을 때 권애라는 이화
학당의 선배로서 후배 유관순
을 애써 돌봤다. 특히 다리에
입은 총상으로살이 썩고있는
데 약품이 없어 속수무책인 유
관순의 고통은 보기에 안쓰럽
기 짝이없었다.
1 9 2 2년 소련 모스크바에서
있은극동약소민족대회에한국
의 남녀성 대표로 김시현과 권
애라가 갔을 때 두 사람은 소
련 최고통치자 블라디미르 레

닌의 주례로 결혼하였다. 이
사실은 오래 숨겨져왔고 특히
과거 반공국시하에서 신분상
불이익 우려로 공표가 될 수
없었다.
김시현은 본시부터 이승만을
불신하고 애국자로 인정하지
않았다. 특히 해방후 환국하여
중국ㆍ만주등지에서풍찬노숙
하며 고생한 애국자들을 배척
하여 김구를 살해하기까지 하
며 친일도배를 중용해 그들로
하여금 애국인사를 도리어 핍
박케함에 극도로 분노하고그
독재의파렴치를증오했다.
유시태와 이승만 대통령 저
격을 계획할 때 오래 쓰지 않
은 권총을 구처했는데실탄세
발이 딸려 있었다. 과연 이 실
탄이격발될지를몰라 깊은산
속에들어가 그 중 한 발을 쏘
아 보니 발사가 되었다. 나머
지 두 발은 반드시 있어야 되
고 또 두 발이면 충분하다 생
각하고 믿었는데 막상 거사시
에 두 번째 실탄이 발사되지
않았다.
유시태가 거사에 실패했을
때 경호경관과헌병이 그를연
단 아래땅바닥에나꿔채 내리
고 그 목을 군화발로 짓밟았
다. 이승만이 급박한 상황에도
태연히 연설을 계속하다가 그
광경을 내려다보고는 잠시 멈
추더니‘이놈들, 사람 다칠라’
하고꾸짖어 만행을 못하게 하
였다. 이를 바로 뒤에서 목도
한 김시현도 그렇게 미워하던
이승만이‘역시대통령을 할만
한 큰 그릇’임을인정했다.

<사진ㆍ글權五焄>

92 0 1 0년 3월 1일 월요일 제132호

동정공파 3 4세世 만송공晩松
公 권영주權寧周의문집‘만송
유고晩松遺稿’가 전3권으로 국
역되어 나왔다. 동정공파 돈안
공종중遯庵公宗中에서 발간하
고 2 0 0 9년 1 0월 3 0일 대전의
서진출판사瑞進出版社에서 펴
냈으며 역자는 정순임鄭順任
책임에 오현진吳賢眞ㆍ박미경
朴�敬ㆍ김선영金先英이고 발
행자는 만송공의 차남 권오숭
權五崇씨이다.

만송유고는 저본이 6권인데
1권은 시로서 7언율시와 배율
排律 및 5언만사輓詞등 1 3 0편
이고 2권은 서신으로서 9 2편의
편지, 3권은 제문祭文으로 8 5
편, 4권은 잡저雜著로서 서문
ㆍ기문ㆍ발문 등 1 9편이, 5권
은 부록으로서 남에게서 받은
기문 등 3편, 6권 또한 부록으
로서 사후에 받은 만사輓詞 4 6
편, 제문 2 8편, 그밖에 유사ㆍ
행장ㆍ묘갈명ㆍ정자 기문ㆍ상

량문 등으로 되어 있다. 이같
은 6권의 만송유고에 대한 후
일의내서집來書集 2권에 만송
정낙성시첩晩松亭落成試帖을
더하여 원문과 같이 실은 3권
의 국역문집을편성한것이다.
만송공 권영주는 초명이 영
익寧益, 자는 맹삼孟三, 호가
만송 또는 아롱啞聾이고, 사직
공司直公 시창是昌의 9대종손
으로 고종 2 4년, 1887년 1 0월
3 0일에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
龍溪里에서 태어났다. 나면서
부터단명端明하고지기志氣가
있었는데 조부 행하공杏下公
중덕重德에게수학하여사서四
書를관통하고나서는‘협리峽
裏에서 듣고보는것은 대방大
方을 바르게 하는 데 이르지
못할 것 같다’하고 와운臥雲
김형만金衡萬의 문하에 가 수
업하여 학행이 성취되었으나
망국의 계세季世를 만나 진취
의 뜻을펴지못했다.
그러나 당세의 석덕碩德 잉
헌剩軒 김소락金紹洛ㆍ범암汎
庵 유연즙柳淵楫ㆍ수서水西유
연근柳淵根ㆍ수산秀山 김병종
金秉宗ㆍ동구東邱 이준형李濬
衡과 더불어 사교師交를 맺고
만산晩山 김정모金正模ㆍ일경
一* 유주희柳周熙ㆍ임헌臨軒
김원대金元大ㆍ동천東川 김정
한金鼎漢 등과는 우교友交를

맺었다. 그리하여 그 거소에는
원근의운사韻士가시월時月로
상방하여끊임이없었다.
1 9 4 9ㆍ1 9 5 0년의 기경지세己
庚之歲에 시사가 대변하자 가
솔을 거느리고 안동의 용계리
에서 충남공주 계룡산하의 송
정리松亭里로 깊이 이거해 들
어가 실당 이름을 만송晩松이
라 하고두문염적杜門斂跡하고
서는 전옹야수田翁野�와 더불
어 경초耕樵로열 식구 가족이
연명하였다. 동란이 가라앉은
뒤 숙수지간菽水之艱의해결을
위해 장자오벽五璧을따라 대
전大田으로 이거하여 차츰 생
활기반이잡히고 두 아들이 사
업을 시작하기에 이르러서는
이재를 경계하여‘다함이없는
것은 이욕이고 지키기 어려운
것은 인심仁心인데, 지키기 어
려운 인을가지고 다함이 없는
욕慾에 들어가서도 하늘의 이
치를 멸하지 않고사람의 도리
를 등지지 아니하는자는드물
다’하였다.
1 9 7 4년 1 0월 2 7일 8 8세로 졸
했고 묘소가 대덕군 기성면 흑
석리 구봉산九鳳山 남록, 지금
의 대전시 서구 흑석동에있는
데 묘하에구봉재사九鳳齋舍와
함께 만송정晩松亭이 있다. 연
락처는 042) 521-0228ㆍ0 1 1 -
9 4 2 8 - 3 1 1 6 (권오숭)이다.

‘晩松遺稿’국역출간
동정공파돈암공遯庵公종중

권종락權
鍾洛( 6 1 )
전외교통
상부 제1
차관이 1
월 28일

지병으로 향년 6 1세에 별
세하였습니다. 복야공파
판서공ㆍ금계琴溪( 1 9世
휘 사영士英)공계 시조후
3 6세인고인은 1 9 4 9년 8월
1 6일 경북 포항에서 나서
외무고시 5회로 합격하여
청와대 외교비서관, 외무
부 북미국장, 주케냐대사,
주아일랜드대사를 역임하
고 2 0 0 7년 외교부를 떠나
이명박대통령후보의 외교
보좌역이 된 다음, 2008년
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
외교통상부 제1차관으로
발탁되었다가 2 0 0 9년 1 1
월 건강이 악화돼 퇴임하
여 이를 극복하지 못했습
니다. 유족은 부인 영양英
陽 남연희南延姬씨와 아
들 증권사 부장 지훈, 딸
지영입니다.

8면에서 계속


